심재우 저자 소개글
심재우는 AI 전환, FDE(Forward Deployed Engineer), 온톨로지, 조직혁신, 인재육성을 연결해 온 전략·교육 전문가이자 저자, 컨설턴트, 실행형 플랫폼 기획자입니다. 그는 기술이 도입되는 것 자체보다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현장의 경험과 판단을 어떻게 데이터·업무규칙·AI 실행구조로 전환할 것인가”를 더 중요한 질문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의 작업은 AI를 단순한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발견·판단·협업·실행·학습 방식을 바꾸는 경영 및 운영체계로 해석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심재우는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5년간 근무하며 기술, 구조해석, 제조 현장과 산업 문제를 경험했고, 이후 미국 GE에서 8년간 B2B 세일즈·마케팅·전략기획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GE에서의 경험은 기술과 제품 자체만으로는 고객의 의사결정과 사업성과를 바꿀 수 없으며, 고객의 현장 문제, 이해관계자,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 실행 과정까지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통찰로 이어졌습니다. 이 경험은 이후 그가 기업교육, 전략컨설팅, 세일즈 혁신, 리더십, AI 전환을 다루는 방식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25년 이상 SB컨설팅을 이끌며 국내외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B2B 세일즈, 제안전략, 협상, 코칭리더십, 문제해결, 조직혁신,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복잡한 현장 문제를 고객의 언어와 경영진의 언어, 데이터와 기술의 언어로 다시 구조화하고, 그것을 실행 가능한 교육과정·워크숍·컨설팅 프로젝트·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데 강점을 가져왔습니다. 국제공인 SPIN Selling 마스터 트레이너를 비롯해 미국·영국·독일·스페인 등 글로벌 B2B 세일즈와 리더십 프로그램의 공인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했으며, 약 10만 명의 퍼실리테이터와 실무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최근 심재우의 연구와 실천은 AI 시대의 새로운 문제해결자, 즉 FDE형 인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가 해석하는 FDE는 고객 현장에 파견되는 개발자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FDE는 모호한 현장 문제를 발견하고, 이해관계자의 서로 다른 언어를 연결하며, 사람·데이터·업무규칙·사건·의사결정·행동의 관계를 구조화하고, AI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작동하는 해결책을 구현한 뒤,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는지 검증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러한 FDE 모델을 팔란티어의 문제의식과 온톨로지 방법론, 한국 산업 현장의 요구를 연결하여 독자적인 한국형 AX 실행체계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온톨로지를 단순한 데이터 모델이나 전문 IT 용어로 보지 않습니다. 온톨로지는 조직이 자신의 업무 세계를 이해하고 운영하기 위한 공통 언어라고 설명합니다. 고객, 제품, 주문, 설비, 직원, 위험, 규칙, 사건, 행동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조화할 때, AI는 비로소 조직의 현실을 이해하고 사람의 판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제조·유통·의료·교육·재난안전·공공서비스·세일즈·인재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됩니다.
심재우는 최근 약 90개 이상의 AI·바이브코딩 기반 플랫폼을 기획하고 개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AI 시대의 경쟁력이 단지 모델을 선택하거나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능력에 있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현장의 암묵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AI가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하며, 작은 실험을 통해 가치와 위험을 검증하고, 성공 경험을 다음 사람이 재사용할 수 있는 조직 자산으로 남기는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그의 저서, 교육과정, 컨설팅 방법론, 디지털 플랫폼에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는 K-FDE 아카데미를 통해 대학생·청년·시니어 전문가·기업 실무자·관리자를 대상으로 AI 시대의 실행형 인재 양성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체계는 문제정의, 도메인 이해, 온톨로지 설계, 데이터 구조화,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거버넌스, 성과측정, 변화관리, 경영진 커뮤니케이션을 하나의 실행역량으로 연결합니다. 그의 목표는 AI를 사용하는 사람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직업·사업·조직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심재우는 현재까지 56권의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그의 글은 팔란티어, FDE, 온톨로지, AI 전환, 질문과 문제해결, 세일즈와 협상, 조직과 리더십, 삼국지 인물론을 넘나듭니다. 특히 《제갈량은 왜 FDE 조직을 만들지 못했을까》에서는 삼국지의 인물과 사건을 AI 시대의 인재·조직·문제해결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합니다. 이는 동아시아 독자에게 친숙한 역사·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개인의 탁월한 능력이 어떻게 조직의 공통 언어, 후계자 양성, 반복 가능한 실행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는지 질문하는 작업입니다.
그는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 Marquis Who’s Who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재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경력이나 기술의 축적 자체가 아닙니다. 그는 한 사람의 경험과 전문성이 개인 안에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지식·교육·플랫폼·조직 자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의 책과 교육, AI 플랫폼은 모두 이 질문을 향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어떤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해결 능력을 어떻게 다음 세대와 조직의 자산으로 남길 것인가?”


沈载祐是长期致力于连接人工智能转型、FDE（Forward Deployed Engineer，前置部署工程师）、本体论、组织创新与人才培养的战略专家、教育专家、作者、咨询顾问和执行型平台策划者。他始终认为，技术是否被导入并不是最重要的问题；真正重要的是：应当解决谁的什么问题？如何把现场经验、专业判断与隐性知识转化为数据、业务规则和 AI 可执行的结构？他的工作特点在于，不把 AI 仅仅视为自动化工具，而是将其视为改变组织发现问题、作出判断、开展协作、执行行动与持续学习方式的经营和运营体系。
沈载祐曾在现代汽车技术研究所工作五年，积累了对技术、结构分析、制造现场和产业问题的实践理解。此后，他在美国通用电气公司 GE 工作八年，从事 B2B 销售、市场营销及战略规划工作。GE 的经历使他深刻认识到：仅凭技术和产品本身，无法真正改变客户的决策和经营成果。要创造价值，必须同时理解客户的现场问题、关键利益相关者、组织决策结构和实际执行过程。这一认识后来成为他从事企业教育、战略咨询、销售创新、领导力发展与 AI 转型工作的基础。
二十五年来，沈载祐一直领导 SB 咨询公司，为企业和机构开发并运营 B2B 销售、提案战略、谈判、教练型领导力、问题解决、组织创新和全球人才培养项目。他尤其擅长把复杂的现场问题重新组织为客户语言、管理层语言、数据语言和技术语言之间能够相互沟通的结构，再将其转化为可执行的培训课程、工作坊、咨询项目和数字平台。
他是国际认证 SPIN Selling 大师培训师，也是美国、英国、德国、西班牙等多个全球 B2B 销售、谈判和领导力项目的认证引导师。在长期实践中，他已培养约十万名引导师、销售人才与企业实务人才。他的工作并不局限于传授方法论，而是强调让学习者能够在真实的客户、组织与业务问题中发现关键矛盾，设计可执行的方案，并最终创造可被验证的成果。
近年来，沈载祐的研究与实践集中于 AI 时代的新型问题解决者，即 FDE 型人才。在他的解释中，FDE 并不只是被派往客户现场的开发人员。FDE 是能够发现模糊现场问题、连接不同利益相关者语言、组织人员、数据、业务规则、事件、决策与行动关系的人；也是能够借助 AI 和软件实现可运行解决方案，并验证其是否真正改善现场绩效的人。他正把帕兰提尔所代表的问题意识、本体论方法与韩国企业现场的实际需求结合起来，发展具有自身特色的韩国型 AX 执行体系。
沈载祐认为，本体论不只是数据模型，也不只是专业 IT 术语。本体论是组织理解并运营自身业务世界的共同语言。只有把客户、产品、订单、设备、员工、风险、规则、事件与行动之间的关系清晰地结构化，AI 才能真正理解组织现实，并支持人的判断与行动。这一观点为制造、流通、医疗、教育、灾难安全、公共服务、销售和人才培养等多个领域提供了把 AI 转化为实际成果的基础。
他近期已策划并开发九十多个基于 AI 与氛围编程的平台。在这一过程中，他不断强调，AI 时代的竞争力不在于选择了哪个模型，或是否擅长编写提示词。真正的竞争力在于：能否发现现场的隐性知识；能否将其整理为 AI 可以利用的结构；能否通过小规模实验验证价值与风险；以及能否把成功经验沉淀为下一位成员可重复使用的组织资产。这一思想贯穿于他的著作、教育课程、咨询方法论和数字平台之中。
沈载祐还通过 K-FDE Academy 建立面向大学生、青年、资深专家、企业实务人员和管理者的 AI 时代执行型人才培养体系。该体系把问题定义、领域理解、本体论设计、数据结构化、AI 智能体、工作流程、治理、绩效衡量、变革管理以及管理层沟通连接为一套完整的执行能力。他的目标不是简单地培养更多 AI 使用者，而是培养能够借助 AI 解决现场问题、创造新职业机会、新业务机会和组织成果的人。
沈载祐迄今已出版五十六部著作，主题横跨帕兰提尔、FDE、本体论、AI 转型、提问与问题解决、销售与谈判、组织与领导力，以及《三国》人物研究。其中，《诸葛亮为何没能建立 FDE 组织》以 AI 时代的人才、组织和问题解决视角重新解读《三国》中的人物与事件。该书以东亚读者熟悉的历史文化资产为基础，探讨一个重要命题：个人卓越的能力，如何才能转化为组织共同语言、后继人才培养体系和可重复的执行机制。
沈载祐于 2016 年和 2020 年两次入选 Marquis Who’s Who 世界名人录。然而，他所追求的并不只是个人履历或技术能力的积累。他相信，一个人的经验和专业能力不应停留在个人身上，而应转化为更多人可以使用的知识、教育、平台和组织资产。他的图书、教育项目与 AI 平台都围绕这一问题展开：随着技术的发展，我们能够更好地解决哪些问题？又该如何把这种解决问题的能力留存为下一代和组织可以持续使用的资产？


Shim Jai Woo is a strategic advisor, educator, author, consultant, and execution-oriented platform designer whose work connects AI transformation, Forward Deployed Engineers (FDEs), ontology, organizational innovation, and talent development. Rather than treating AI as a stand-alone technology or automation tool, he focuses on a more fundamental question: What real-world problem should an organization solve, and how can frontline knowledge, professional judgment, data, and operating rules be transformed into an AI-enabled execution system?
Shim began his career with five years at Hyundai Motor Company’s Technical Research Institute, where he gained practical experience in engineering, structural analysis, manufacturing environments, and industrial problem-solving. He then spent eight years at General Electric in the United States, working in B2B sales, marketing, and strategic planning. His GE experience led him to a lasting insight: technology and products alone do not change customer decisions or business outcomes. Meaningful transformation requires a deep understanding of frontline problems, stakeholders, decision-making structures,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execution.
For more than twenty-five years, he has led SB Consulting and developed programs in B2B sales, proposal strategy, negotiation, coaching leadership, problem-solving, organizational innovation, and global talent development. His particular strength lies in reframing complex field problems into a structure that can be understood across customer, executive, operational, data, and technology perspectives. He then converts that structure into actionable education programs, workshops, consulting projects, and digital platforms.
Shim is an internationally certified SPIN Selling Master Trainer and a certified facilitator for global B2B sales, negotiation, leadership, and customer-management programs originating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Spain. Over the course of his career, he has trained approximately 100,000 facilitators, business professionals, and field practitioners. His work is not limited to teaching frameworks. It is designed to help people identify critical problems in real customer and organizational contexts, create executable solutions, and deliver measurable outcomes.
In recent years, Shim’s research and practice have focused on a new kind of AI-era problem solver: the FDE-type professional. In his interpretation, an FDE is not simply a developer deployed to a customer site. An FDE is someone who can discover ambiguous frontline problems, translate between stakeholders with different languages and priorities, structure the relationships among people, data, business rules, events, decisions, and actions, and use AI and software to build working solutions. Just as importantly, an FDE verifies whether those solutions are actually adopted in the field and whether they create measurable performance improvements.
Shim has been developing a Korean model of AX execution by connecting Palantir’s problem-solving philosophy, ontology-based operating models, and the practical needs of Korean enterprises and institutions. He describes ontology not merely as a data model or technical term, but as a shared operating language through which an organization understands and manages its own world. When customers, products, orders, equipment, employees, risks, rules, events, and actions are structured in relationship to one another, AI can begin to support real organizational judgment and action.
He has recently planned and developed more than ninety AI- and vibe-coding-based platforms. Through this work, he emphasizes that the decisive capability in the AI era is not simply choosing the right model or writing effective prompts. The real capability is discovering tacit knowledge in the field, translating it into a structure that AI can use, validating value and risk through small-scale experiments, and preserving successful practice as a reusable organizational asset.
Shim is also building an AI-era talent-development ecosystem through the K-FDE Academy. The academy connects problem definition, domain understanding, ontology design, data structuring, AI agents, workflow design, governance, performance measurement, change management, and executive communication into one integrated execution capability. Its purpose is not merely to produce more AI users, but to cultivate people who can use AI to solve field problems, create new careers and businesses, and generate organizational results.
Shim Jai Woo has published fifty-six books. His work covers Palantir, FDE, ontology, AI transformation, questioning and problem-solving, sales and negotiation,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innova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Three Kingdoms characters. In his book, Why Couldn’t Zhuge Liang Build an FDE Organization?, he reinterprets figures and events from the Three Kingdoms through the lens of AI-era talent, organization, and problem-solving. Drawing on a historical and cultural universe familiar to East Asian readers, the book asks how exceptional individual ability can be transformed into a shared organizational language, a successor-development system, and a repeatable execution model.
Shim was listed in Marquis Who’s Who in 2016 and 2020. Yet his ultimate interest is not the accumulation of credentials or technology alone. He believes that experience and expertise should not remain within one individual, but should become knowledge, education, platforms, and organizational assets that others can use. His books, education programs, consulting work, and AI platforms are all guided by one enduring question: As technology advances, what problems can we solve better, and how can we preserve that problem-solving capability as an asset for organizations and future generations?

